
◈ 21C 화학산업 발전을 위하여!

화학산업과 환경문제의 함수
화학산업에 환경태풍이 불어닥칠 조짐이 보이고 있다. 화학산업 또는 화학기업에 있어 환경문제가

어제오늘 대두된 이슈는 아니지만 앞으로 불어닥칠 강풍은 과거의 그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2 0 0 3년부터 화학기업 및 관련기업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나서고 있

기 때문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 0 0 3년부터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

에 들어갔으며, 2001년에도 5 - 6월경부터 일정부분 공개할 예정이라고 들리고 있다. 2002년3월 국회상

정을 목표로 가칭「다이옥신 등 특정유해물질관리특별법」을 제정해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공개에 따

르는 법적 뒷받침을 마련한다고 한다.

2 0 0 3년부터 관련기업들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을 전면 공개하고, 2001년부터는 공개에 따른 충격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선별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공개가 사

회적으로 또는 관련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독성과 잔류성이 강해 인체나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POPs)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기업이 배출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고, 농약과 자동

차 등 비점오염원(한 지역에 고정돼 있지 않은 오염원)의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도 2 0 0 3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4월1 1일 발표했다. 또 2 0 0 1년부터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현행 8 0

개에서 1 6 0개로 대폭 늘리고, 조사대상기업을 2 3개 업종의 종업원수 5 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기

로 결정했다.

특히, 2003년 이전이라도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관련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양면작전」을 구사할 모양이다. 관련기업들이 스스로 유해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기업이 배출하는 유해물질 중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 D i c h l o r o m e t h a n e과 발암성물질

Toluene, 신경장애물질 Xylene 등 3개 물질이 전체의 45%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배출량 조사대상

유해물질의 대부분이 화학제품이라는 점에서 화학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국내 화학기업 및 관련기업들은 그렇지 않아도 2 0 0 1년7월 독일 본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6차 당

사국 총회 속개회의에서 교토의정서의 세부 이행방안이 확정될 예정이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

는 위치에 놓여 있다. 비록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탈퇴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상당한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 0 0 8 - 1 2년 사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산가스 등 온실가스를 1 9 9 0년 기준 평균 5.2% 줄이기 위

한 시행규칙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국은 의정서에서 당장 의무감축 대상은 아니나 선발 개발도상국

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어서감축의무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은 1 9 9 7년 1억4 5 0 5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이어 세계9위를 기

록했고, IMF 경제위기를 겪던 1 9 9 8년에도 1인당 탄산가스 배출량이 7 . 9 7톤으로 세계에서 1 1번째로

많아 세계 평균을 2배 이상 웃돌았다. 산업구조가 에너지 다소비형, 화석연료 의존형이기 때문으로

1 9 8 0년대 중반부터 1 0년동안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았으며, 동일액수의 국내총생산

을 올리는데 선진국보다 2배쯤 많은 탄산가스를 배출했다.

화학산업은 유해물질, 온실가스, HPV 화학물질 테스트, ISO 14000 인증, 폐기물 부담금 등 수많은

환경 관련문제를 안고 있어 환경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위치에 있다. 반면, 환경규

제가 강화될수록 환경시장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대기를 비롯해 폐수처리, 폐기물처리, 환경서비

스 등 화학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업화할 수 있는 부분도 매우 많은 것이 현실이다.

화학경제연구원( C M R I )이 창립 1 0주년 및 화학저널 창간 1 0주년을 기념해「화학산업·화학기업의

환경친화적 경영전략」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화학산업 및 화학기업들이 환경문제에 지혜

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경영 세미나는 화학산업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앞장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경영전략 제시의 첫걸음임을 밝혀둔다.

화학기업들은환경문제를경영애로요인이아니라새로운경영전략의출발선이라는긍정적인자세로적극대처하기를
기대한다.

<화학저널 2 0 0 1 / 4 / 2 3·3 0 >


